
 김소라 작가의 ‘무릎을 뚫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전 

 

“여기서 멍때리는 표정으로 평상에 누워 계시는 관객들이 많아요.” 

 

전시장을 앆내핚 배명지 학예사의 말이 실감나게 들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전시실에 펼쳐진 „무릎을 뚫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김소라 프로젝트‟전에는 덩어리가 있는 작품이 아무것도 없다. 400여평의 휑핚 공갂에 천장을 

지탱하는 여러 기둥들과 전시장 둘레에 설치된 10개의 장대 같은 스피커, 길쭉핚 평상들만 보일 뿐이다. 그 사이로 

흐르는 건 에너지가 깃듞 소리들이다. 가야금, 색소폰, 드럼, 피아노 등의 악기음이 흐느끼는 듯핚 여인의 곡성에 섞

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얼핏 불협화음처럼 들리지만, 만져지듯 음률의 선이 뚜렷하고, 순수핚 공명을 담은 소리

들이다. 들을수록 생각이 풀리고 머릾속이 소거되는 듯핚 느낌을 받게 된다. 

 

전시를 벌인 김소라(51)씨는 지난 20여년갂 인갂과 존재, 세계의 이면을 색다른 감성으로 해석해온 작가다. 세상과 

사물, 인갂 사이의 보이지 안는 관계, 그 사이의 인력에 대핚 난해하고 다기핚 메시지를 담은 비디오, 사운드, 설치, 

퍼포먼스 등을 꾸려왔다. 그런 그가 이번 전시에서는 „비어 있는 상태‟를 화두로 삼았다. 소리의 울림만으로 가득하

되 실체는 없는 텅 빈 공갂에서 존재를 성찰해보자는 뜻이다. 흥미로운 건 전시 제목이 곧 악보라는 점이다. 작가는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 소리예술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가의 의지를 접고 소리가 그저 몸을 관통해 울려나오

는, 전시 제목 같은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갂청했다. 가야금 대가 황병기씨를 비롯해 앉프레트 하르트(색소폰), 계수

정(피아노), 박민희(정가), 방준석(전자기타), 손경호(드럼), 최태현(전자음악)씨 등 쟁쟁핚 실력파 음악인들이 의기투

합해 연주를 녹음했다. 영화 <곡성>의 음악을 맡았던 장영규 감독은 녹음된 각양각색의 소리들을 총괄편집해 8시

갂짜리 소리 전시 무대를 엮어냈다. 

 

‘멍때리게 하는’ 소리를 보여드립니다 

29 June, 2016 ㅣ 노형석 기자 

▲„무릎을 뚫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전이 열리고 있는 국
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전시실. 가벽도 없고 기둥들만 있
는 휑하고 넓은 공갂으로 다기핚 소리들이 퍼져 나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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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실은 지난해 바닥, 천장 보수를 하면서 건립 30년 만에 처음 내부를 답답하게 채운 가벽을 헐어냈다. 기존 미

술관의 판에 박힌 공갂 얼개를 벗어나면서 김 작가의 자유분방핚 사운드 퍼포먼스가 나래를 펼 터전이 만들어졌다. 

모처럼 생긴 과천관의 자유공갂에서 평상에 앇거나 누워 소리 자체를 몸으로 느끼는 체험은 값지다. 온갖 잡음이 

엉킨 우리 일상에서 존재의 순수핚 소리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7월10일까지. 

URL :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50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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